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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 UAE 진입의 기회인 이유

전쟁의 위기가 오히려 UAE 진입 타이밍인 이유
현재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과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관망세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UAE는 2026년 연방 예산을 전년 대비 29% 증가한 920억 AED로 편성했고, 바로 지난 5월 1일, 한-UAE CEPA가 공식 발효됐습니다.
위기와 자본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금, 시장은 새로운 진입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한-UAE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는 현재의 물류 리스크를 상쇄하고도 남을 강력한 기회 요인입니다. 모두가 멈출 때가 가장 저렴하고 빠르게 시장을 장악할 골든타임입니다. 
거시적 기회로 볼 때 CEPA가 만드는 새로운 무역 질서 협정 발효를 통해 한국 제품은 UAE 시장 내에서 타국 대비 압도적인 가격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업이 지금 중동 시장을 바라보며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
저는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CEPA는 단순한 관세 인하가 아닙니다.
한국은 품목 수 기준 92.8%, UAE는 91.2%의 관세를 철폐합니다.
이는 물류비 상승 압박을 관세 혜택으로 상쇄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경쟁력은 이제 제품 자체만이 아니라, 이 협정을 얼마나 빠르게 실행에 옮기느냐에 따라 다시 정의됩니다.
CEPA는 문서 위의 협정이 아닙니다. 실행하는 기업에게만 의미가 있는 사업 기회입니다.

위기 국면에서 준비된 기업이 가져가는 것들
모두가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바로 그 시기, 준비된 기업은 더 낮은 경쟁 강도 속에서 네 가지를 먼저 확보합니다.
협상력, 시장 가시성, 파트너십, 그리고 브랜드 신뢰.
위기가 커질수록 시장은 더 빠르게 재편됩니다. 그 재편의 초입에서 움직이는 기업이 가장 큰 이익을 가져간다는 것은 역사가 반복적으로 증명해온 사실입니다.

UAE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지금 이 3가지를 동시에 점검해야 합니다.
① 관세 혜택을 실제 가격 전략으로 연결할 것 협정상의 혜택은 전략적으로 설계된 가격 구조 안에서만 실제 경쟁력이 됩니다.
② 원산지 인증과 통관 실무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것 UNI-PASS / FTA-PASS를 통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 인증이 선결 과제입니다. 5월 7일 관세청 온라인 설명회는 실무 진입점이자, CEPA를 실제 성과로 연결하는 출발점입니다.
③ 현지 파트너십과 유통 채널을 조기에 확보할 것 UAE 시장은 제품이 아니라 신뢰로 열립니다. 현지 스폰서십과 유통 구조의 선점이 진출의 속도와 깊이를 결정합니다.

KR Consulting UK Ltd 의 제언 
전쟁 중에도 누군가는 성을 쌓고, 누군가는 무기를 팝니다. 지금 UAE가 사고 싶은 무기는 '기술적 자립'입니다. 
UAE의 오일 머니 수익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자본은 곧 한국의 기술력과 결합될 것입니다. "지금 진입하는 기업만이 분쟁 종료 후 펼쳐질 폭발적 성장의 주인이 됩니다." 
UAE 진출은 더 이상 '언젠가 해볼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리스크를 피하는 기업보다, 리스크를 이해하고 구조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성과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물류 위기가 심화될수록, 관세 우위를 선점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망설임은 전략이 아닙니다. 선점 전략을 실행할 타이밍은 지금입니다.
UAE 진출을 원하시는 기업이나 CEPA 활용 전략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DM으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CEPA #한UAE #중동진출 #글로벌비즈니스 #무역전략 #KRConsultingUK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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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SOUTH KOREA CEPA TAKES EFFECT MAY
1, CUTS TARIFFS AND BOOSTS TRADE,
INVESTMENT IN KEY SECTORS





